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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은 자가 치유의 능력(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

한 인체조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한 부위의 세포가 죽게 되

면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

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세포를 만들

어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줄기세포’

또는‘치유 재생 줄기세포’다. 예를 들

어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새살이 돋는 

것은 새로운 피부세포가 생기기 때문이

다. 이러한 피부세포를 재생하는 것이 

치유 재생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란(stem cell) 자기 복제 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

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포

다. 이러한 줄기세포는 몸 전체에 분포 

되어 있다. 이러한 세포들을 성체줄기세

포 또는 간엽줄기세포라고 한다. 다 자

란 성체에 분포하여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체가 되기 전의 세포들을 배아

줄기세포 라고 한다. 곳 난소와 정자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모든 줄기세포를 배

아줄기세포라 부른다. 배아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자라고 분화하면서 

태아를 형성한다.  

배아줄기세포가 인간의 모든 종류의 

세포로 자라고 또 분화할 수 있는 반면 

간엽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일정한 

종류의 세로로만 자라고 또 분화가 가

능하다(예: 지방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

포에 속하며 뼈, 연골, 근육, 지방 세포로

만 분화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골수에는 조혈모세포

(hematopoetic stem cell)를 포함한 간엽

줄기세포, 피부에는 섬유아세포(fibro-

blast)를 포함한 간엽줄기세포 등의 치

유 재생 줄기세포가 있다. 조직에 손상

이 오면 위의 치유 재생 줄기세포가 손

상된 조직을 재생성 하므로 상처가 아

물 수 있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와 달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생성할 수 있는 

반면 암으로 변형될 위험이 월등히 높

다. 이러한 이유와 도덕적인 이유로 현

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많다.

 

성체줄기세포는 변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노화와 더불어 그 숫자

가 줄어든다. 나이가 먹으면서 상처가 

날 경우 그 환부가 잘 낫지 않는 이유

는 치유 재생 줄기세포가 부족하여서 

이다. 

인체 한 부분에 혈액 공급이 없거나, 

부족하면 치유 재생 줄기세포가 이동할 

수가 없고 또 자랄 수가 없기에 상처 또

한 잘 아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손

상된 조직 주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주변 조직과 유사하게 분화되어 손상

된 부위의 조직을 재생시켜 치료가 가

능하다.

현재 임상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모든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에 속

한다. 그 중 골수줄기세포, 지방줄기세

포, 제대혈 줄기세포가 현재 임상적으

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교육

로스쿨, 성공으로 가는 티켓?

“더 이상 인생의 성공을 위한 티켓

이 아니다. 빚더미행 티켓이다.”

지난 4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 로

스쿨에 대해“(변호사) 급여는 정체

된 반면 학비와 생활비 등은 올랐다.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고임금 직업

을 얻기는 힘들고, 수년 간 6자리 학

자금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며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WSJ이 2015년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US뉴스 앤드 리포트

(News & World Report) 선정 상위 

100개 로스쿨의 남아 있는 학자금 

대출금 중간값은 17만 5,000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로스쿨을 졸업한 뒤 

2년 뒤 받는 평균 연봉은 3분의 1 수

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 중 마이애미대학 로스쿨이 

학자금 대출금 잔액(16만 3,000달

러)과 졸업 2년 후 연봉(5만 9,000달

러)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상위 30개 로스쿨로 범위를 좁

혀도 학자금 대출 잔액이 졸업 후 받

는 연봉보다 많았다.

2016년 마이애미대 로스쿨을 졸업

한 딜런 보이그리스는“25만 달러 대

출에 서명하기 전까지 직장이나 인

생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졸업 

후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빚

에 시달리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로스쿨 출신 인력의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

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

난 2019년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이

듬해 평균 7만 2,500달러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09년 갓 로스

쿨을 졸업한 뒤 받은 연봉과 같은 수

준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이 미 교육부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하버드, 스탠포드, 펜실베이니

아 등 12개 대학의 로스쿨만이 졸업 

후 2년 동안 대출금보다 많은 연봉

을 받았다. 조지 워싱턴대 등 일부 대

학 로스쿨 졸업생들은 공공기관이

나 정부 등에 취업해 민간기업인 로

펌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일부 졸업생

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빚의 악순환 고리’에 빠

지기도 했다.

WSJ은 미국 변호사 초임 임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소규모 

회사의 경우 4만5,000~7만5,000달

러, 대기업은 약 19만 달러이며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아야 25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

면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직 절반 이상이 상위 20위권 내 로스

쿨 졸업생에 쏠려 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알피에리 마이애미 법학과 

교수는“로스쿨은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마법과 같은 사고, 졸업 

후 6자리 급여(10만 달러 이상)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

는 잔인한 낙관주의를 조장하고 있

다.”며“현실은 고액 연봉은 성적이 

가장 좋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

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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